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내몰린 한국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진정한 용사들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터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정은 참으로 각별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양국

응원단이 한 덩어리가 되어 치른 3∙4위전은 말 그대로 축제의 한마당이었고, 이

를 지켜본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반세기 전 여러분이

뿌린 우정의 씨앗이 우리 두 나라 국민의 가슴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

입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

다. 나와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전 전몰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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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첼렌크 참전협회장님,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고마움에 비하면 너무 늦게 이곳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더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수

많은 분들이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고 부상당했습니다. 터키 용사

들의 용맹성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에게 전설처럼 살아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

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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